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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소형�전기차에�대한�관심�및�효용성�증가에�따라�관련�법령�정비�등�제도적인�기반�마련과�더불어�공용�중

인�도로에�초소형�전기차가�운행됨에�따라�수반되는�차량�충돌�시�안전성�검토가�필요하다.�현재�차량방호�안전

시설은�도로안전시설�설치�및�관리지침(국토교통부,�2014)에�따라�성능�기준을�적용한다.�충격흡수시설의�경우�

성능�평가는�소형차(1,300kg)�및�경차(900kg)에�대해�수행하므로,�초소형�전기차의�경우�규정보다�중량이�적어�

충돌사고�시�차량에�가해지는�충격이�증가하게�되어�탑승자�안전에�대한�별도의�검토가�절대적으로�필요하다.

본�연구에서는�초소형�전기차가�충격흡수시설에�충돌�시�탑승자�안전성을�검토하였고,�이를�위하여�그림�1과�

같이�공용�중인�CC2�등급�충격흡수시설을�형상화한�대표�모델(성능�평가�기준의�한계를�근접하게�만족하는�시

설)을�선정하였으며,�대표�모델에�초소형�전기차의�중량(750kg,�600kg)�및�차량�모델별�충돌�시뮬레이션을�수

행하여�그림� 2�및�그림�3과�같이�탑승자�안전도의�변화를�분석하였다.

그림� 1.� 충격흡수시설�모델

그림� 2.�탑승자-컴파트먼트�충돌속도�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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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림� 3.� 탑승자-컴파트먼트�충돌�후�최대�가속도�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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